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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‘엄지 척!’ 유세단, 당진-아산-천안 투어

- 안희정 충남지사 장남 안정균 씨,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참여 -

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이 주축을 이뤄 결성된 ‘엄지 척!’ 유세단이 4월22일

(토) 충남을 찾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.

‘엄지 척!’ 유세단에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문재

인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장남인 안정균 씨가 참여

하고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.

이날 ‘엄지 척!’ 유세단은 당진시 삽교버스터미널에서의 유세를 시작으로 아

산시 신정호수 입구, 천안 아라리오광장까지 유세를 벌이며 충남도민의 표심을 

흔들었다.

천안을 찾은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는 “정치인도, 정당인도 아닌 제가 이 

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시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. 작게는 제가 종사했던 언론

을 바로 세우고, 나아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”이라며 “5월9

일 꼭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셔서, 지난해 겨울 시작된 촛불의 염원을 이루어 

달라”고 호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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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희정 충남지사의 장남 안정균 씨는 “저의 아버지가 비록 경선에서 졌지만, 

경쟁이 끝난 후에는 결정된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라

고 믿기에 문재인 후보 유세단에 합류했다”며 “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사랑을, 

그대로 문재인 후보에게 보내주시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“지난 

1년간 원내수석부대표로 일해 본 결과, 국회의원 40석에 불과한 정당으로는 국

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”며 “국회의원 119석의 원내 제

1당,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천안시민들께서 꼭 선택

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
